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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경험한 강한 감정의 전이(spillover)와 교차전이(crossover):
시카고 지역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6)

김 여 진

(연세대학교 BK 박사후 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전이 (spillover)

와 교차전이 (crossover)에 초점을 맞추어 직장에서 경험한 감정과 퇴근 후 가정에서의 감정 간의 관

계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시카고 대학의 Sloan Working Families Study

의 연구대상자들을 자료로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으로 이들의 일상을 탐구하였

고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하였고, 아내의 

부정적인 경험이 남편으로 전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현상은 사회사업 실

천가나 연구자가 맞벌이 부부를 연구할 때 일과 가정생활 간의 전이, 교차전이 현상을 일상의 세부적

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관찰,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맞벌이 부부, 전이 (spillover), 교차전이 (crossover), 일과 가족

1. 서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족생활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 분야

의 관심사이다. 일과 가족생활간의 관계를 한층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둘이 서로 연결되

는 구체적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Lambert, 1990).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전이

(spillover)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주로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가정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Bolger, DeLongis, Kessler, and Wethington, 1989; 

Guelzow, Bird, and Koball, 1991; Barnett, Marshall, Raudenbush, and Brennan, 1993;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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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len, Neal, Sinclair, and Shafiro, 2005). 

이런 선행연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수행하는 다중역할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Marks and MacDermid, 1996; Marks, 

Huston, Johnson, and MacDermid, 2001), 또한 한편에서는 일과 가족 사이의 양립관계를 긍적적인 접

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Voydanoff(2002)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직장생

활과 가정생활의 연계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는 사회복지의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에서 개인의 강점 즉,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자세에 대해 강조하는 것에 부합한다

고 볼 수 있다. Walsh(2003, 2006)와 다른 사회사업 실천가나 가족치료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개인의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에 내재하는 긍정적인 측면

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역할의 장점을 염두에 두면서 또한 이런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에서 직장생활의 긍정적인 면이 가정생활에 어떻게 전이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이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교차전이(crossover)의 개념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을 연

구하기 시작했다(Westman, 2001). 한 개인의 경험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이하는 차원에 더하여 가

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또 하나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교차전이

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아내의 직장생활이 남편의 가정생활과는 어떤 연계를 

갖는지를 보는 것이 교차전이 분석의 주요 초점이 된다. 

전이연구와 교차전이에서 중요한 것은 Lambert(1991)가 지적했듯이, 가정과 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개 횡단연구에서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 했는데, 이

는 한 시점의 단면만을 보여 주는 한계가 있다. 직장에서 가정으로 감정이 이전하는 과정을 연구할 

때는 단순히 가정과 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좀더 맥락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의 시간 적 맥락 속에서 

감정의 전이와 교차전이를 관찰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 현상의 한 면을 보고자 하였다. 전이와 교

차전이의 관찰에서 부정적인데만 국한하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다루었다. 직장에서 긍정적 또

는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경험했을 때, 그 감정이 퇴근 후 본인에게 전이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교차전이 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과정을 좀더 역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1) 전이와 교차전이 모델

전이는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로 특히 많은 연구에서 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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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인의 삶의 한 영역의 경험이 가정과 같은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이론적 근거

로 삼았다(Bolger 외, 1989; Guelzow 외, 1991; Barnett 외, 1993; Hammer 외, 2005). 주로 한 개인의 

경험이 일상의 상이한 영역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전이하는 현상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그런

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 교차전이다. 예를 들어 Bolger 외(1989)의 연구에서처럼 직장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가 그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교차전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교차전이 개념이 한 개인의 경험에만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가족으로 영역을 넓혀서 이해하려 한

다는 점은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사회체계의 구성원인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전체 체계로서 가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가족 전체 체계의 변화가 가족 구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체계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

은 가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Johnson(2001)은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맥락 속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였다. 물론 전이연구에서도 개인의 경험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어떤 상호관련성이 있는지를 다

루기도 한다. 그러나 초점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에까지 연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교차전이는 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한 가지 영역(예: 직

장)에서 경험한 것이 가족이라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와 거기에 속한 다른 구성원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체계이론이 강조하는 맥락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보지 않고 부부관계에만 국한한다는 데서 한계가 

있으나 개인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포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상호관계에서 교차전이를 연구한다면, 전이의 관찰도 함께 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접근이라 할 것이다. 어떤 연구들은(Westmant and Vinokur, 1998; Demeroutie, Bakker, and 

Schaufeli, 2005; Hammer 외, 2005) 전이과정을 아예 교차전이의 선행과정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즉, 교차전이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전이과정을 분명하게 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전이의 과정은 감염(contagion)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한다. 가령, 한 곳에서 경험한 스트레

스가 다른 곳으로 감염되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Bolger 외, 1989). 교차전이는 그 감염의 과정

이 이차원적인 셈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이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전이에서는 가정으

로 그 스트레스의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차전이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가정이라는 공간에

서 그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감염되어 전이를 겪게 되는 것이다. 

Westman(2001)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차전이의 모델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교차전이를 직접적 

과정과 간접적 과정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특히 직접적 과정은 개인이 직장에서 경험한 것이 가정에

서 배우자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olger 외(1989)의 연구가 

보여주듯 남편이 직장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옮아가 부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직접적 과정을 통한 교차전이다. Chan과 Margolin(1994)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부정

적인 감정과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호관계가 둘사이의 직접적인 교차전이임을 확인하였다.  

감정의 전이를 연구할 때 강한 감정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그 강한 감정이 대개 오래 지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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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에(Larson and Almeida, 1999; Fisher, 2000) 전이의 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어서 개인이 하루에 느끼는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령, Fisher(2000)는 직업 만족도를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직

장에서 느낀 감정으로 추정한 직업 만족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록한 직업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를 측정하여 세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세 변수가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직장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고, 따라서 비록 감

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개인의 관점, 생각, 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감

정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전이와 교차전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직장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

었다. Staw, Sutton과 Pelled(1994)는 근로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생산성도 향상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결과가 바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긍정적인 경험이 전이함을 함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Piotrkowki를 인용한 Almeida, Wethington과 Chandler(1999)의 글

에서는 행복한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밝

혔다. Bakker, Demerouti와 Schaufeli(2005)는 직장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그것이 다음날 배우자

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차전이의 현상을 논하였다. 물론 이 연구결과 자체는 직장의 긍정

적인 경험이 가정으로 전이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배우자 간의 긍정적인 경

험의 교차전이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미 가족치료분야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해 왔다. 

Fraenkel(2003)은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관점으로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문제를 연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일과 양립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는데, 이

런 맥락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 큰 시사를 줄 수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중 긍

정적인 감정이 가정생활로 전이하는지 또는 교차전이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성별차이

교차전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는 남녀 간의 차이다. 성별에 따라 교차전이의 과정이 

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방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감수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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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할 가능성이 있다. Jones와 Fletcher(1993)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완충의 역할을 한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또한, Hochschild(1989)가 지적하듯이, 여성은 ‘제2의 근무교대시간(the second shift)’ 

에 대비하여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귀가 도중에 미리 다스릴 가능성이 많다. 물론, 여성들에게서

도 직장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가정생활로 전이한다는 연구(Barnett, 1994)가 있지만, 남성들에 비하

면 자신의 스트레스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요구되는 정도

가 일반적으로는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의 차이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몇몇 연구(Repetti, 1989; Crossfield, 

Kinman, and Jones, 2005; Schulz, Cowan, Cowan, and Brennan, 2004)에 의하면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보다 감정의 철회(withdrawal)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므

로 남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직장에서 경험했을 때 귀가 후에는 감정을 철회하는 전이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이나 교차전이의 남녀 차이는 일관성 있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전이는 종종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는가 하면(Chan and Margolin, 1994; Hill, 2005; Van Emmerik and Jawahar, 

2006), Bolger 외(1989)의 연구에서처럼 여성들에게서 전이현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부

인에게서 남편에게 향한 교차전이 연구들에서도 그 결과는 일정하지가 않았다(Booth, 1977; 

Greenhaus and Parasuraman, 1986; Rosenfield, 1992; Chan and Margolin, 1994; Westman and 

Vinakur, 1998). 이로 미루어, 전이나 교차전이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과연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떤 차이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다. 

4) 연구문제와 가설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에서 강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가정생활로 전이하는가?

가설1.1. 직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 감정이 당사자의 가정생활로 전이할 것이다.

가설1.2.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 감정이 당사자의 가정생활로 전이할 것이다. 

(2) 전이의 과정에서 남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2.1. 남녀 모두 직장에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가정생활로 전이할 것이다.

가설2.2. 남자는 직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여자보다 감정의 철회를 더 느낄 것이다. 

(3) 직장에서 강하게 경험했던 감정은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에게 교차전이 하는가?

가설3.1. 직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 감정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교차전이 할 

것이다. 

가설3.2.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 감정이 가정에서 배우자게에 교차전이 할 

것이다. 

(4) 교차전이의 과정에서 남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4.1.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의 직장생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교차전이를 경험할 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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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크다. 

3. 이론적 배경

1)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경험표집법)

Experience Sampling Method(경험표집법: ESM)은 “일차적으로 경험에 중점을 둔 연구방법이다 

(Csikszentmihalyi and Larson, 1984: 31)". 이 방법은 Mihaly Csikszentmihalyi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

들이 청소년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ESM 조사는 응답자가 있는 장소, 활동, 생각, 

같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조사하되 하루에 여러번 일주일 정도 지속하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응답자의 일상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ESM의 활용이 갖는 장점은, 교차전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회상에 의존하는 횡단적 

방법을 사용했던데 비해, 연구의 자료가 어느 정도 시계열적인 성격을 띨 뿐 아니라 매순간의 경험을 

즉각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Allgier and Williams, 1993). 또한 생태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응

답자가 일상에서 지내고 있는 공간에서 응답을 하므로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나 현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Csikszentmihalyi and Larson, 1984). 

자료 수집방법은 응답자가 일주일간 손목호출기(beeper)를 달고 다니면서 호출신호가 울릴 때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형식이다. 호출기는 응답자가 깨어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에 8번씩 울리게 프

로그램 되어 있다. 설문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의 서술문

항과 함께 리커트 척도의 심리상태를 표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미국 시카고대학의 Sloan Working Families Study의 참여자들로 시카고 지

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Sloan Study of Youth and Social 

Development 연구를 실시한 7개의 지역사회에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가족들 중 일부와, 광고 및 스노

우볼 방법으로 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수집된 원자료에서 자료분석을 위해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부부 모

두가 ESM 자료와 서베이 자료에 응답하였다. 교차전이 분석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정보가 다 필요하

기 때문이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이 참가자들의 자료에서 두 개의 자료세트를 

새로이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전이분석을 위한 자료이고 또 하나는 교차전이분석을 위한 자료이다. 이

렇게 분석에 따라 별도로 나누어 구성한 것은 교차전이의 자료에서 많은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교

차전이의 조사를 위해서는 두 배우자가 같은 날 응답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추려내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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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251개의 자료수가 4683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23명에서 266명으로 줄어들었다. 분석 과정

에서 두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리 분석하였다.

전이조사에는 모두 407명(남자 211명, 여자 196명)이 포함되었다. 인종구성은 대부분 백인(89.1%)

으로 중상층(45.9%가 연간수입 $100,000 이상)에 고학력자(중위수:석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의 

평균연령은 46.1세이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44.9세이다. 평균 2.5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의 평균은 10.1세였다. 23.9%가 파트타임(주35시간 이하)으로 일하고 있고 주평균 노동 시간은 

42.1시간이었다. 교차전이조사에는 254명(남자 142명, 여자 112명)이 포함되었다. 인종구성은 대부분 

백인(응답자의 93.5%, 배우자의 91.4%)이고 중상층(51.6%가 연간수입 $100,000 이상)에 고학력자

(중위수: 석사)들이었다. 남성의 평균연령은 46.3세(그들의 배우자는 45.2세)이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45.5세(그들의 배우자는 46.8세)였다. 평균 2.4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의 평균은 

10.6세였다. 응답자의 19.7%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들의 배우자는 29.5%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주평균 노동시간이 43.3 시간이고 배우자의 주평균 노동시간은 40.2 시간이었다. 

3) 주요변수

세 가지 감정의 변수는 ‘행복감(happy)’, ‘상심(distress)’, 그리고 ‘감정의 철회(withdrawan)’로 총 

21개의 감정변수에서 각각 4개씩의 변수를 지수화시켜서 만들었다. “호출신호가 울렸을 때 당신은 다

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각 해당 감정에 리커트 방식의 응답을 적도록 하였

다1). 행복감(happy)은 “행복하(happy)", “활동적이다(active)", “신난다(excited)", 그리고 “힘이난다

(strong)"로 구성되어 있고, “상심(distressed)"은 “좌절감을 느낀다(frustrated)", “스트레스를 받는다

(stressed)", “신경질 난다(irritated)" “긴장된다(strained)"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의 철회

(withdrawn)"는 어떤 감정도 없는 쪽으로 표현하는 부정적 지수로서 “모든 일에 관심이 없다(not 

caring)" “유쾌하지 않다(not cheerful)" “친절하지 않다(not friendly)" “긍지를 느끼지 않는다 (not 

proud)"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측정은 <표 1>과 같다.

1) 좀더 구체적으로 happy-sad, weak-strong, passive-active, excited-bored는 7개의 항목 중에 해당사
항을 체크하는 형식이고, cheerful, lonely, nervous, cooperative, angry, responsible, frustrated, 

competitive, strained, worried, caring, irritated, relaxed, stressed, proud, friendly, hardworking, 

productive는 "not at all"부터 "very much"까지의 4개의 항목 중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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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 (distressed) 행복감 (happy) 감정의 철회 

(withdrawn)

좌절감을 느낀다 (frustrated) .825

스트레스를 받는다 (stressed) .798

신경질 난다 (irritated) .782

긴장된다 (strained) .742

힘이난다 (strong) .830

활동적이다 (active) .774

신난다 (excited) .770

행복하다 (happy) (-.463) .634

모든 일에 관심이 없다 (not caring) .810

친절하지 않다 (not friendly) .774

긍지를 느끼지 않는다 (not proud) .663

유쾌하지 않다 (not cheerful) (.445) (-.338) .546

신뢰도 .820 .802 .748

<표 1>  감정 지수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독립변수는 그날 직장에서 강한 감정을 느꼈는지의 여부로 표준화시킨 감정을 표준편차 1이상의 

값의 정도로 직장에서 경험하면, 그날은 강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그날 직장에 있을

때 “행복감"의 점수가 1 이상이 나오는 순간이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날은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날이 되고 “상심"의 점수가 1 이상 나오는 순간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날은 상심의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날이 된다. 

전이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퇴근 후 집에서 첫번째 호출신호가 울린 순간에 느끼는 감정 (행복감, 상

심, 감정의 철회)이고, 교차전이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퇴근 후 귀가하고 첫 번째로 호출된 순간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있었을 때 배우자의 감정 (행복감, 상심, 감정의 철회)이다. 

그 밖에 1) 교차전이 분석에서 귀가한 직장인과 함께 하기 전에 호출된 순간 배우자가 느낀 감정, 

2) 귀가 직후의 배우자와 함께한 순간에 자녀가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3)  전이분석에서는 

배우자가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를 통제변수로 측정하였다. 

ESM자료 외에도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주요 분석은 t-검증을 통한 분석이다. 전이자료와 교차전이자료 각각에서 강한 감정을 느낀 날의 

감정과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날의 감정을 t-검증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여기서 분석단위는 날마

다 호출된 시점의 감정이 된다. 개인마다 해당되는 날들의 수가 다른데, 이 분석에서는 그 수를 통제

하지는 않았다.2) 

2) 개인마다 호출의 수가 다르면서 다층적인 성격을 띈 것을 고려하여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을 하였으나 level-1의 자료의 수가 작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있었
으나, 그 결과는 t-검증과 비슷하게 나왔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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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전이

강하게 경험한 감정의 전이 분석에 앞서 직장에 출근하는 날 하루 종일에 걸쳐 일상의 감정을 관찰

해 본 결과, 행복감, 상심에서 남녀 공히 가정에서보다는 직장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고). 응답자들의 감정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 감정 모두 직장에서는 자신들의 평균 

수준보다 웃도는 점수를 나타내다가 퇴근에 가까워서 점점 그 점수가 낮아지면서 퇴근 후 귀가 시에

는 평균 점수에 가깝게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이런 흐름은 남녀를 따로 분석했을 

때에도 차이가 없었다.  

직장 가정

행복감 (happy)*** .0708 -.0803

상심 (distressed)
*** .1363 -.0861

감정의 철회 (withdrawn)
+ .0275 -.0024

<표 2>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점수

주: +p<.10. ***p <.001. N = 7963 beeper points.

<그림 1>  맞벌이 부부의 감정의 흐름: 전이

(1) 행복감을 강하게 느낀 날

강한 감정의 전이를 보기 위해, 직장에서 행복감을 강하게 경험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귀가 후 

첫 번째로 호출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은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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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고, 상심도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표 3> 참고). 여

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를 볼 수 있다. 여성도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날

에는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전이형상을 보인다. 다만, 남성의 감정 전이는 강한 

행복감에 국한되지 않고, 상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감정 전이 현상의 성격을 좀더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에 걸친 감정의 흐름을 

추적해 보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우선 남녀 모두 강한 감정을 느낀 후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

록 강도가 감소하였다. 행복한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의 시점에서는 다른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 상심과 감정 철회의 수준은 낮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인들의 평균수준의 감정으로 돌아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남성들이 행복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은 날에 비해 상심의 정도나 감정의 

철회가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해도 후에는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평균 수준으로 회귀 한다고 볼 수 있

다. 아마도 강한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상심이나 감정의 철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3) 여성들 역시 강한 행복감의 경험 여부를 떠나 상심이나 감

정의 철회 정도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남성1) 여성2)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행복감   .2797***   -.0701   .4158***   -.0792

상심   .0009*   -.1666   .0332    -.0139

감정의 철회  -.0732+   -.2007   .0108   -.0485

<표 3>  퇴근 후 가정에서 처음 호출했을 때의 감정: 직장에서 강한 행복감의 경험여부에 따른 비교

주: +p<.10. *p <.05. ***p <.001. 

1) N = 703 beeper points, 2) N = 615 beeper points.

<그림 2>  직장에서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의 감정의 흐름

3) 직장을 다니는 날 종일에 걸쳐 직장에서 마지막 호출 때의 감정과 귀가 후 첫 번째 호출 때의 감정
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남자는 행복감끼리는 .194 (p <.001), 행복감과 상심은 .067 (p< .10)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자는 행복감끼리만 .264 (p <.0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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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심을 강하게 느낀 날

강한 감정의 전이를 보기 위해,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 퇴근해 집에 

와서 첫 번째로 호출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하였다(<표 4> 참고). 분석 결과, 남성은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상심을 덜 느낀 것처럼 보였다.4) 호출시 배우자인 아내나 

자녀가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으나, 상심을 강하게 경험을 한 날이든 아니든, 자녀나 배

우자와 함께 있는 분포가 비슷하게 나와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5) 여성은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하든 하지 않든, 퇴근 후 귀가해서 첫 번째 호출이 울렸을 때에는 그 감

정에 별 차이가 없었다.  

감정의 흐름을 관찰한 결과(<그림 3>참고), 남성들이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에는 행

복감의 정도가 낮았고, 감정의 철회를 어느 정도 평균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강하

게 느낀 상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철회의 정도는 감소하고, 행복감의 

정도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직장에서 상심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지 않은 날에는, 감정의 변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귀가 후 감정의 수준은 본인의 평소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성1) 여성2)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행복감   .0356   -.0167   .0043    .0156

상심  -.2145+   -.0920  -.0001    -.0070

감정의 철회  -.2245   -.1519  -.0387   -.0371

<표 4>  퇴근 후 가정에서 처음 호출했을때의 감정: 직장에서 강한 상심의 경험여부에 따른 비교

주: +p<.10. . 1) N = 703 beeper points, 2) N = 615 beeper points.

4) p<.10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감정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감정의 흐름을 보기 위해 결과에 제시하였다. 

5) 배우자는 상심을 경험한 날의 47.2%, 그리고 경험하지 않는 날의 44.1%가 귀가 후 처음 호출 순간
에 함께 있었고, 자녀는 경험한 날의 48.5%, 경험하지 않은 날의 49.3%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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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장에서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의 감정의 흐름

전이의 분석결과 일부의 가설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의 전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찾

아볼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직장의 부정적인 경험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후 교차전

이 분석에서 교차전이의 증거가 보이는 것을 보아, 어떤 경로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부정적인 경

험의 전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는 가설에서 예상한 

대로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하였다. 

직장에서 경험한 강한 감정의 전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자가 직장에서 상심을 

경험하면 가정에서 감정의 철회를 더 보여 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남성들은 상심을 경험하면 오

히려 감정 철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교차전이

퇴근한 배우자와 접촉이 있은 후의 배우자의 감정을 관찰해 보면, 하루 시작했을 때 보다는 더 행

복하고, 상심을 덜 느끼고, 감정 철회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루의 감정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굴

곡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귀가 후 첫 번째로 호출한 순간의 감정과 귀가한 직장인과 접촉이 있은 후 배우자의 첫 번째 호출 

순간의 감정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남자는 부인이 귀가한 후 첫 번째 호출 순간에 행복하게 느

끼면 퇴근한 부인과 접촉 후 본인도 더 행복하게 느끼고(r=.209, p =.003), 부인이 상심의 감정을 더 

느끼면, 본인도 더 상심의 감정을 느끼고(r=.292, p=.000), 부인이 감정의 철회가 더 할수록, 본인은 

행복감을 덜 느끼며(r=-.162, p = .017) 감정의 철회를 더 보인다(r=.164, p = .015)고 보고하였다. 

여성은 남편이 귀가 후 행복하게 느낄수록 남편과 접촉 후 본인도 더 행복감을 느끼며(r=.297, p = 

.000) 감정의 철회도 덜하고(r=-.218, p =.000), 남편이 상심의 정도가 더 클수록 본인도 상심의 정도

가 커지고(r=.179, p = .003), 남편의 감정의 철회정도가 커질수록, 부인은 행복감을 덜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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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0) 감정의 철회정도도 더하는 것(r=.261, p = .000)으로 나타났다. 

(1) 배우자가 행복감을 강하게 느낀 날

부인이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는 날, 부인이 귀가하여 대면 후 처음 호출 순

간의 감정을 보면, 남편은 부인이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날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10, <표 5> 참고). 감정의 흐름을 관찰할 때(<그림 4> 참고), 남성은 그날 

하루의 시작 때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면서, 그 수준이 본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이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느낀 적이 없는 날에는 하루의 첫 호출시점보다는 행복감이 점점 올

라가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본인의 평균 수준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

미한 결과를 보여 주지는 못했지만, 남성의 감정적 흐름으로 보아 부인이 직 장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사실이 귀가 후 배우자의 감정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부인은 남편이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의 흐름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귀가 후 퇴근한 남편과 대면한 

첫 번째 호출시의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6% 정도가 그 순간 자녀양육과 관

련된 일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그에 반해 남성들이 퇴근한 부인과 대면한 첫 번째 호출 시에는 

2% 정도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의 직장의 경험, 특히 긍정적인 경

험에까지 반응을 할 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본다. 

남성1) 여성2)

부인이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남편이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행복감   .2471
+    .0324   .1186   -.0250

상심  -.0756   -.1928   .0338    -.0786

감정의 철회  -.2320   -.2969  -.1614   -.0944

<표 5>  퇴근한 배우자와 있을 때 첫 호출시의 감정: 배우자의 강한 행복감의 경험여부에 따라

주: +p<.10. 1) N = 197 beeper points, 2) N = 270 beeper points.

<그림 4>  배우자가 직장에서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날의 감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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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상심을 강하게 느낀 날

부인이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한 날, 귀가한 부인을 대면한 후 첫 호출 순간 남편의 감정을 

보면,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날에 비해 감정의 철회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p <.10, 

<표 6> 참고). 감정의 흐름을 보면, 부인은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에도 상심의 정도가 줄어 본인의 평

균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는 전이분석에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전이시키지 

않은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상심의 경험여부에 따라 감정철회의 수준의 차이

를 보였다. 남편이 직장에서 상심을 강하게 경험한 날, 부인은 별다른 감정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왔다6). 감정의 흐름을 볼 때에도 별다른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강한 상심의 감정

이 직장에서 전이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남성1) 여성2)

부인이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남편이 강한 

상심을 경험한 날
경험하지 않은 날

행복감   .1642    .0411   -.0472    .0342

상심  -.2252   -.1481   -.0086   -.0790

감정의 철회  -.4484+   -.22211   -.0264   -.1528

<표 6>  퇴근한 배우자와 있을 때 첫 호출시의 감정: 배우자의 강한 상심의 경험여부에 따라

주: +p<.10. 1) N = 206 beeper points, 2) N = 270 beeper points.

교차전이의 분석 결과,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교차전이는 남편에게서 주로 발견되었다. 부인이 직장

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는 날, 남편은 감정의 철회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부인이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는 날에는 좀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결과가 통계적으로는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p<.10의 결과), 감정의 흐름 등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교

차전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교차전이를 더 경험할 거라는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

과이다.

5. 토론

전통적으로 가정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Hochschild(1989)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정은 ‘제2의 근무교대시간(the second shift)’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귀

가해서도 육아와 가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일이 가중되는 곳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의 감정을 관찰한 결과, 가정이 아직도 부부가 감정적으로는 안정

을 취하는 휴식의 장소(respite, Mallett, 2004)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선, 직장에서 감정

6) 그러나, HLM 분석에서는 부인이 더 낮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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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직장에서는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한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스

트레스의 감정도 더 강하게 느낀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장에 있을 때부터 퇴근하여 집에 올 때까지의 

감정의 흐름을 관찰한 결과, 감정의 격렬함이 점점 줄어들면서 집에 오면 평소 본인의 평균 정도의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에서 경험했던 강한 감정들을 집에 와서는 일단 추스린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Hochschild (1997)는 맞벌이 부부들 중 남편이 부인보다는 집에서 더 편안하게 느낄 것임을 지적했

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보여 준 면이 있다. 감정의 철회(withdrawal)에서 특히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남성들은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감정의 철회를 더 강하게 보이는 반면, 여

성들은 집에서 더 강한 감정의 철회를 보였다. 대체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감정적으로는 안정을 

찾기는 하되, 그 현상과 이유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자는 집에 오면 편한 느낌으로 활동

적이 되는 반면, 여자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만사가 귀찮아져 덜 활동적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 그 감정이 전이하여 퇴근 

후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행복의 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어 

퇴근 후 가정에서도 그 강한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평소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 수준

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를 발견한 것은, 일과 가정생활의 연계에서 선행연구가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측면도 관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일과 

가정생활간의 상호작용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

재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상호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차전이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이 배우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는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졌는데, 부인이 직장에서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날에는,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부인과 접촉한 뒤 남편이 비교적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결과를 보였다.

교차전이의 분석 결과에서 고려할만한 것은 남편의 반응이다. 부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날, 퇴근한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오히려 감정의 철회를 덜 보였다.7) 선행연

구들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감정의 철회를 더하거나(Repetti, 1989; Shulz 외, 2004; 

Crossofield 외, 2005) 감정의 표현을 덜 한다고(Rauer and Volling, 2005)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은 

가족구성원의 감정적인 면을 돌보는 역할에 주력을 하고(Cancian and Gordon, Rauer and Volling, 

2005:579에서 재인용), 남성은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Gamson and Modigiliani, 1974)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부합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그와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남편의 반응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

춰 태도나 행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현실(Sayer, 2005)에 대한 적응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

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8)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함께, 남성들도 가정생활

7) 유의도가 .10이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점수 자체가 표준점수로 계산되었다는 점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해석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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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반응을 보이는 예로 남성들의 가사활동 참여율의 증가나(Bianchi, Milkie, Sayer, and 

Robinson, 2000; Sayer, 2005), 자녀 교육에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Craig, 2006) 등이 

있다. 

남편이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경험한 날 부인이 느끼는 감정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의 교차전이가 발견되지 않은 원인을 찾기 위하여 퇴근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편이 행복한 감정을 강하게 느낀 날, 35%정도의 여성들

은 남편과 접촉한 시점에 가사를 돌보거나 자녀양육행위를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가사일이나 양육에 

바빠서 남편의 감정에 반응을 보일 겨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물론, 평상시에는 퇴근

한 남편과 부인이 접촉을 했을 때의 감정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남편이 행복감을 더 느낄수록 아내는 

감정의 철회를 덜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남편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행복하게 

느낄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남편의 감정의 상태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감정의 전이와 교차전이에서 발견한 흥미 있는 현상은 직장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이하지 않는데, 남편은 부인의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에 대해 감정 철회를 덜 느끼는 반응을 보였다

는 점이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으로 전이되지 않은 것은, 여성들은 직장

생활의 경험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Hochschild(1997)가 지적하듯이 감정 조절을 한 결

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인들의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전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감정

의 철회를 덜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그날 여성들이 감정 조절을 통해 전이를 조절하려 했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어떤 경로, 예를 들어 대화를 통해9) 남편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10) 

본 연구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상호관계를 일상생활의 저변에서부터 접근하여 일상생활의 경험

들 중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여 돌아보

는 조사방법 대신, 주어진 순간의 경험을 그 즉시에 기록하게 하는 ESM방식으로 일상의 단편에 대한 

기억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한다(Schneider and Waite, 2005). 순간순

간을 연결시켜 전이와 교차전이의 과정을 볼 수 있고, 비교적 시계열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일상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감정을 이해함을 통해 일상을 깊이 있게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상호관계를 한 개인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가족 구성

원까지 포함한 교차전이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더한 것이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예

9) Crossfield 외(2005)는 여성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들에 비해 이에 대해 "말을 많이 하
는 (talk about it a lot)" 경항이 있다고 밝혔다. 

10) 여성들이 퇴근하여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순간에 했던 행위들을 봤을 때 주행위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보고한 것은 6.3%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지 않은 날에는 7.9%가 주
행위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비록 주행위는 아닐지라도 부수적인 행위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보고된 것은 각각 18.8%, 19.7% 이다. 남자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날에는 주행위로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2.4% 부수적인 행위로는 19.0%, 강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날은 주행위 7.2%, 부수적인 행위로는 15.1%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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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가정에까지 전이하는데도 

그것이 부인에게까지 교차전이가 되지 않는 반면, 남편이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것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교차전이가 된 것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의 복잡한 감정들을 질적으로 심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와 교차전이의 결과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직장의 어떤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opkins(2005)가 지적했듯이, 상사와 맺는 관계가 여성 직장인의 일

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사와의 관계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상호관계에서 구체적으

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직장생활 만족도가 일-가

족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예 Cleveland, 2005)가 있듯이 직장생활 만족도가 이러한 전

이나 교차전이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할텐데, 특히 긍정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나 교차전이는 부부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측면을 더해 준다. 부인

이 직장에서 행복감을 강하게 경험했을 때 남편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데 반해 부인은 남편의 경험

에 대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현상에서, 부인이 남편의 긍정적인 경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남녀 모두의 직장의 경험이 가정으로 전이되는데도 남편만이 교차전이를 경험

한다면, 실천가로서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내에게 긍정적인 경험의 교차전이가 어떤 

요인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교차전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 경험의 전이나 교차전이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함을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ESM 방법론과 관련하여 

호출기를 이용한 접근에서 테스트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Larson과 Almeida(1999)

는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에서 오는 타당도의 저해 가능성을 논의했고, Alliger와 Williams(1993)는 반

복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참가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 모두 테스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호출기를 사용하는 연구는 참여자의 연구에 참

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선택되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

의 표본도 인구사회학적으로 경제적 중상층 내지 고학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화를 제한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을 포착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참

여자가 그 순간을 놓쳤을 수도 있고, 바빠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에 

답을 하기 싫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런 감정이 실제보다 덜 기록될 수도 있다. Larson과 

Almeida(1999)의 연구결과에서 누락률이 약 10% 내지 20%로 다른 시간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고, 본 연구의 누락률은 23%이지만, 강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감정은 과도측정하

거나 과소측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비록 하루의 감정의 흐름을 여러 번의 호출

을 통해 포착하고자 했으나, 24시간을 완전히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교류를 포괄

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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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개인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그 관계의 정도가 매우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표준점수를 사용한 것은 개인의 다른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ESM의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어 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통계적인 유의도

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제한점도 함께 동반한다. 개인별로 표준점수를 냄으로써 우울증 정도 같은 개

인의 다른 감정적 요소 등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최대한으로 주요 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참여자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직장과 가정

에 걸쳐 하루의 감정의 흐름을 보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맥락을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1) 

주요 변수 중 ‘감정의 철회’ 변수가 감정 뿐 아니라 행위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의 철회’ 변수는 참여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느끼는가(friendly), 얼마나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caring), 얼마나 유쾌한가(cheerful), 얼마나 긍지를 느끼는가(proud)

의 지표로 ‘초연함(detached)’ 같은 명칭이 적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좀더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서 비록 미미하지만, 정책적인 함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Lambert와 

Kossek(2005)가 강조했듯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정책의 역할을 포함시키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장의 보육정책이나 여러 가지 가족 관련 정책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

활의 상호관계, 즉 전이나 교차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긍정적인 감정의 전이는 실천적인 면에서 함의를 강하게 찾을 수 있으나, 직장의 정책이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전이와 교차전이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직장생활의 

일면으로서의 직장의 정책이 개인의 직장생활 자체에 긍정적인 감정과 그 전이나 교차전이와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시카고의 중상층 부부에게서 발견한 결과를 과연 한국의 맞벌이 부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선행 연구의 예로 한경혜·김진희(2003)는 남자에게는 직장에서 가정

으로 긍정적인 전이가 밝혀지는 반면, 여성에게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밝혀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방법론적 면에서 조금 다른 접근이기는 하나,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분담 관련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지배적인 한국적인 상황(예 김수정· 김은지, 2007, 이순미·김혜경, 2008)에서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감

정의 전이가 가능한지를 탐색해 볼 필요성을 시사하게 된다. 

11) 통제변수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나,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은 전이와 
교차전이에서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서 본 분석에 첨가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학위 논문에서 논의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 중 결혼 만족도가 있는데, 결혼 만족도
는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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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 and Spillover of Emotions from Work to Family among 
Working Couples in their Daily Lives

Kim, Yo Jin 
(Yonsei University)

The link between work life and family life is an essential subject matter in 

understanding the lives of dual-earner couples. Concepts of spillover and 

crossover explain the link between work and family. The present study examine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these processes. 

The data come from the Sloan Working Families Study conducted by the 

Alfred P. Sloan Center on Parents, Children, and Work and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employed explores 

directly the daily lif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t-test. 

Both spillover and crossover were found in the lives of dual-earner couples in 

this study. Men and women brought happy emotions at work to home, but the 

data provide limited support for spillover of negative emotions. Gender 

differences were more apparent in examining the process of crossover. Men 

appear responsive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their spouse 

brought home while women were found not to be responsive to their spouses'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at work. Futhermore, the analysis revealed an 

interesting trend concerning the emotions of working couples in that they 

generally seem to recover to their average level of emotions once home. This 

suggests that home can be a respite from strong emotions, a comforting place.

By looking closely into the emotions experienced by working parents in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adds contextual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link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The findings on the effects of positive experiences at work 

invite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further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spillover and crossover processed in greater detail, taking into 

account this contextual aspect of family life as well as the work life of 

dual-earner couples. 

Key words: Crossover, Spillover, Work, Family, Working couples, Parents, 

Emotions, Dual-earner couples

[ 논문 접수일 : 08. 06. 12   게재 확정일 : 08. 08. 08 ]


